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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宗敎에 대한 법화경의 입장 

 

하 영수 
（금강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I. 시작하며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에 의해 눈부신 기술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보급은 한 개인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과 방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놀라운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언제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류가 이루어낸 신분제의 철폐, 노예해방, 

남녀 차별의 止揚 등도 큰 정신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라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현 주소는 물질적, 정신적 진보와는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건, 사고, 테러, 분쟁 등은 예나 다름없으며,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 귀중한 발표에서 필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법화경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회삼귀일로 불리는 법화경의 

일승사상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실천을 부정이 아닌, 여러 

방식의 수행의 필연성 내지는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서 통합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을 포용적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와 같이 회삼귀일에 드러나는 포용적 통합이라는 특징이 

타종교에 대해서도 유효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본 발표에서 

제시하는 사안들은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즉, 법화경과 그 

주석전통 등을 확인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점에 

조명을 비추어 보았다. 본 발표는 법화경의 타종교에 대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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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그 현대적 의의 및 역할 등의 논의를 위한 기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II．이종교에 대한 입장 

 

경전에서 이종교는 外道라고 표현된다. 본 발표에서는 외도에 

대한 입장을, 부정, 중립, 긍정이라는 세 카테고리로 분류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１. 부정적인 태도 

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하듯,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 3 비유품: 어떤 사람이 至心으로 불사리를 구하듯, 그와 

같이 경전을 구하되, 경전을 얻고서는 정대하여 받아 지니고,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여타 경전을 구하지 않으며, 外道의 經籍은 

생각조차 없거든 그런 사람에게 곧 설해주어라. （T09, p.16, b1-4） 

 

2） 제14 안락행품: 보살 마하살은 국왕, 왕자, 대신, 장관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여러 外道들, 곧 바라문이나 니건자 

등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T09, p.37, a21-23） 

 

 

2. 중립적인 태도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하여 제도하는데,  

그중에서 외도의 모습, 혹은 외도의 신의 모습으로 제도하는 예가 

묘음보살과 관세음보살에 관련되어 설해진다. 

 

1） 제 24 묘음보살품:  華德이여, 그대는 다만 묘음보살의 그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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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는 것만을 보겠지만, 그러나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중생들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은 범천왕의 몸이나,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거사⋅재상⋅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느니라.（T09, no.262, p.56, a14-26） 

 

2） 제 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이 

마땅히 부처님 몸으로써 제도되어야 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 마땅히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되어야 할 자에게는 바로 범천왕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 

마땅히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되어야 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T09,  p.57, a22-b19） 

 

위 인용은 중생의 선업, 복덕, 지혜, 성향 등의 차이로 인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보살이 방편으로 다양한 몸을 나타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심은 

種子가 다르므로 반드시 한꺼번에 불법으로 제도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도 佛道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해석가능할 것이다. 

 

３．긍정적인 태도 

외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법운의 『法華義記』와 

원효의 『法華宗要』에서 그 입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法雲（465~527） 『法華義記』 

 

① 因을 밝히니 즉 萬善을 거두어 하나의 因으로 삼고, 果를 

말하니 즉 또한 위의（五百塵點劫의 비유에 의해 드러난）數의 두 

배의 것을 궁극적인 果로 삼는다.（T33, p.572, c15-17） 

 

② 그런데 『무량의경』에는 “무릇 선을 행하면 모두 佛果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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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품반야경』『유마경』 과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선（萬善）이 성불함을 말할 뿐, 삼승을 

모아 일승에 귀착시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또한 

『법화경』과 다르다. （T33, p.582, c11-14） 

 

법운은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모든 善이 성불이라는 한 결과에 

귀착된다고 이해하고 있다（今日明因總括萬善 為同歸之路:T33, p.572, 

c23）. 위 구절들은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나, 그의 

만선동귀（萬善同歸）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도가 善을 행할 경우 그 

善 역시 성불의 因으로 간주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元曉（617~686） 『法華宗要』 

원효는 일승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作因이란 성인이든 범부든, 內道（불교도）든 外道든, 道分이든 

福分이든, 일체선근이 위없는 보리에 함께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T34, p. 871, a8-c1） 

 

원효의 입장은 선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법운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외도에 대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불교 내부의 

선과 외도의 선 일체를 일승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의 

구절은 善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② 이로 말미암아 말하기를 “범부든 성인이든 간에 일체의 중생, 

즉 內道와 外道의 일체선근이 모두 불성으로부터 나와 똑같이 

본원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본래 오직 

부처님만이 窮究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광대하고 

심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일승의 원인이라고 

한다.（T34, p. 871, c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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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절은 內道（불교）와 외도의 모든 선근이 모두 불성에서 나와 

본원（불성）로 돌아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善 그 자체의 

성립근거를 불성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III. 마치며 

 

충분한 논의는 아니지만, 외도에 대해 크게 부정, 중립, 긍정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전에는 일체중생을 붓다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과 붓다와 중생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설정하는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와 같은 표현은 ３계 ６도의 모든 중생을 

포함하므로, 당연히 외도도 포함된다. 법운의 만선동귀 사상이나, 

원효의 내도, 외도의 모든 善이 일승의 원인이라는 입장은, 외도도 

善을 쌓는다는 면에서, 혹은 선을 쌓는다는 것에 한정하여 그 

존재가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도도 선한 행위를 지으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불도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성불의 

길（一佛乘）로 나간다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그 

지향점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人乘）, 천국에 태어나는 것（天乘）이 

아니라, 성불로 나아간다는 입장（一佛乘）은 堅持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善에 대한 긍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善에 종교적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意）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붓다들의 

공통적이 가르침이 보다 무게있게 와 닿는다. 

법화경은 내적으로는 회삼귀일을 통해 성문, 연각, 보살 즉 불교 

내부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한편 외적으로는 善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외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외도의 善도 사실은 一佛乘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화경에 수용, 포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화경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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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모두를 통합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간의 대립은 좀처럼 해소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인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있어, 법화경이 지니는 포용과 회통의 정신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현대에 있어서 법화경의 의의 혹은 

역할에 대해, 외도에 대한 입장, 즉 타종교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함으로써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종교에 대한 법화경의 입장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종교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자들과의 대화는 바람직한 공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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